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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 

히브리서 10:35-39 / 새찬송가 550 (통일 248)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1. 새해에는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때에는 인간의 지식으로 예측하는 것이 별 소용

이 없습니다. 잘 되게 해달라고 빌어도 소용없고 운명이란 것도 없으며 점치고 사주

보고 주술적인 신앙을 가진 것도 다 소용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가장 확실한 진리이니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나아가

면 됩니다(히4:12,13). 말씀만이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하나

님의 의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새해에는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기 원하는 적극적인 신앙을 갖

고 살아야 합니다(히10:38). 주님은 다윗처럼 적극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을 기뻐하시

기 때문입니다(삼상17:43-47). 다윗이 맞닥뜨린 골리앗은 오늘날 죄의 유혹으로, 질

병으로 문제와 저주로 또 세상 통치자들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는 믿음의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즉 온 세상이 우리

에게 달려 있다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마귀와 귀신을 쫓아내고 병마를 멸하며 병을 

고치고 저주를 멸하며 우리 대한민국의 앞날도 정치인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주장

한다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담대한 신앙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입니다. 

  

2. 새해에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삽시다

 기도는 신앙생활의 호흡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을 하기 전 우선 기도하고 해야 

합니다. 매사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도록 우리를 주님게 맡기며 기도합시다. 

범사에 주님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은 괴로우나 즐거우나 건강하나 병들었거나 부요

하든지 가난하든지 간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잠

3:6). 

 가장 저주받은 것은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는 상태 즉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롬1:21-25). 내가 나를 알고 나를 위하고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이 나를 더 

잘 아시고 주님이 나를 더욱 사랑하시고 위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기도를 하는 건 참으로 중요합니다. 

 또 기도하고 구한 것은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줄로 믿어야 합니



다(막11:24). 기도한다는 것은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는 것입

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시간의 지배를 받는 우리에게는 과

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아서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을 만드시고 지배하시는 하나님에게는 과거는 아직 지나가지 않았으며 

미래는 이미 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고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어야 합

니다. 또 기도할 때는 오직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를 잘 살펴

봐야 합니다(요일5:14,15). 

 새해에는 성령께 간구하고 도움을 받아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기도하여 응

답받고 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됩시다. 

  


